
유럽의 면방공업(2)-1 

 

1. 일반정세(표 1) 

(1) 서 독 

면 적 : 25만 km2[한국(북한포함) 22만 km2] 

인 구 : 6,100만명(외국인 470만 포함) 

정 체 : 연방공화제 

의 회 : 2원제(연방회의, 연방참의원) 

GNP/인 : 14,460달러(87년) 

 

 ① 정치·경제의 특징 

·서베를린을 포함한 11개주로 되어 있는 연방제로 되어 있으며 권력이 1개

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외교, 군사, 통임 등 공통분야의 권한은 연

방정부가 갖고 있으며, 이외는 모두 주가 권한을 갖고 있다. 

·분권구조는 경제에도 이루어져 있으며, 1950, 60년대에 “경제의 우등성”으

로 평가받을 만한 성장을 이루어, GNP는 자유주의 세계의 제계의 제3위를 

점하고 있다. 무역입국을 위하여 자유무역주의를 국제로 하고 있다. 

 

 ② 경제의 근황 

·88년의 서독경제는 양호하였다. 연방통계국의 모든 숫자가 당초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실질 GNP는 79년 이래 최고인 3.4%의 신장을 달성하

였다.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비 7.7% 증가한 5,678억 DM, 수입은 7.4% 증가

한 4,397억 DM, 무역수지는 1,280억 DM으로서 과거 최고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무역흑자는 5년간에 3배로 증가하였으며, 그 최대요인은 수입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대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89년에도 설비투자, 수출증가 등으로 경제는 확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는 

흑자가 대폭으로 계속되고 있다. 

 

<표 1> 방문 4개국의 경제지표 

 
 

(2) 벨지움 

면 적 : 약 3만여km2(남위: 약 10만 km2) 

인 구 : 990만명 

정 체 : 입헌군주제 

의 회 : 2원제(상원, 하원) 

GNP/인 : 11,360달러(87년) 

 



 ① 정치·경제의 특징 

·극히 민주적인 입헌군주국이며, 실제 행정은 내각에 위임되고 있다. 국정

의 최대 특색은 화란어계, 불어계, 독어계의 3언어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따라서 주요 정당은 불어계와 화란어계로 갈라져, 각국어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소당이 유입하고 있다. 

·경제는 소규모이지만 1인당 소득은 자유주의국 중에서도 풍요한 나라의 

하나이다. 주요산업은 철강, 기계 등이지만 서비스 부문도 많이 발달해 있다. 

 

 ② 경제의 근황 

·88년의 실질 GNP는 3.9%, 수출은 9.5%(87년에는 6.3%) 신장하였으며, 경

제성장은 EC의 평균수준이며, 국립은행은 경제회복의 최종단계에 도달하였

다고 진단하고 있다. 

·88년을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이한 경제는, 89년, 1/4분기에도 견조를 유

지하였다. EC 통합을 앞두고 EC의 두부 브뤼셀에의 투자(특히 부동산 부문

에)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되어 있다. 

·실업자는 서서히 줄고 있는데, 실업률은 10%로서 여전히 현안사항으로 되

어 있으며, 한동안 심정하였던 물가상승의 미비가 보이고 있다. 

·89년 1~3월의 무역수지는 대폭흑자이며, 상대국은 EC가 중심이며, 수출의 

75%, 수입의 72%를 점하고 있다. 수출품목은 금속·동제품, 수송기기, 화학제

품 등이다. 

 

(3) 포르투갈 

면 적 : 9.2만 km2 

인 구 : 약 1,000여만명 



정 체 : 공화제 

의 회 : 1원제 

GNP/인 : 3,678달러(87년) 

 

①정치·경제의 특징 

·40년 이상에 걸친 독재정치 후, 74년에 군부혁명에 의하여 서구적 민주주

의 국가로 되었다. 

·76년 신헌법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

으나, 정책은 온건한 기독교 민주주의적 국가로 변화고 있다. 

·경제는 75년의 혁명까지는 식민지로부터의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혁명 후 저미하여 기간산업을 국유화한 결과, 생산성이 저하하여 국제

수지가 악화하였었는데, 현재는 개선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②경제의 근황 

·88년에는 당초예상 이상으로 경기가 확대하여 실질 GNP 신장율은 4.0%에 

달하였다. 이는 EC 자금의 유입으로 공공지출이 자격되었으며 또한 외국으

로부터의 거액의 직접투자로 내수가 확대되었고 소비도 계속 끈질기게 늘어

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실업률은 다른 EC에서는 볼 수 없을 만치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87년에 이래의 7.9%가 5.1%까지 저하하였다. 

·86년 EC가맹 이래,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는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는데 

89년에도 계속 가속화하고 있다. 그 순위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부동산(관광 포함), 은행·금융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제

조분야에서는 섬유, 의류, 피혁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89년 1~5월의 무역은 수입이 전년비 16% 증가인데, 수출은 28%로 대폭 



증가함으로서 무역적자는 약간 개선되었다. 수입은 자동차를 위시하여 기계·

기기, 광물성 연료, 유이며, 수출은 섬유제품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신발, 전

기·전자기계·기기 등이다. 

 

(4) 이태리 

면 적 : 약 30만 km2 

인 구 : 5,700만명 

정 체 : 공화제 

의 회 : 2원제(상원, 하원) 

GNP/인 : 10,420달러(87년) 

 

①정치·경제의 특징 

·80년경까지는 기독교 민주당과 공산당을 양극으로 한 다당화 현상 때문에 

내각은 단명이고 경제력이 약해서 유럽의 문제아였었는데 83년 크락시 정권

에 의한 물가연동 임금제도의 개정 등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여 84년 이후는 

“제2의 기적”이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어 EC에서도 우

등성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생산성 격차, 대기업과 소기업의 기업격차, 

북부 선진지역과 남부 후진지역의 격차가 경제의 전분야에 미치고 있다. 

 

②경제상황 

·88년의 이태리경제는 87년에 이어 상승경향을 유지하였다. 성장율은 87년

의 3.0%로부터 3.9%로 80년대 최고의 신장을 기록하였다. 내수는 약간 둔화

하였으나 수출이 6%의 높은 신장을 보였기 때문에 광공업 생산도 5%의 높



은 신장을 보여 기업경영의 앞날에 대한 약관적 예측이나 EC통합을 감안한 

적극적인 확대지향이 커지고 있다. 

·이태리 경제의 순조로운 확대요인으로서는,  

①원유가격의 저하 

②노무비의 소감과 노사관계의 안정 

③이태리 기업의 합리화, 활성화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호조는 89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당면과제는 인플레이션 대책, 무역적자, 재정적자이다. 

 

2. 섬유산업의 현황(표 2-1, 2-2) 

·88년말에는 Ring정방기가 163.5만추로서 전년말에 비하여 7% 감소하였으

며, OE방기는 13,200드럼으로서 6% 증가하였다. 

·셔틀직기는 4,600대로서 전년비 33% 감소하였으나 셔틀리스직기는 14,100

대로서 1.4% 미증하여, 면타입 직기의 75%는 셔틀리스 직기이다. 2~3공장의 

폐쇄로 종업원수는 3% 감소하였다. 

·88년의 방적부문 조업도는 봄부터 저하하여, 생산은 연간 5% 감소하여 

32.2만톤이다. 니트 부문을 비롯하여 수주가 감소하여 실수요는 13% 감소하

였다. 특히 면방의 수익은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직포에서도 생산의 감소가 계속되었다. 유행동향에 대한 섬유별 격차가 

크다. 

·89년 상반기도 생산은 계속하여 저미하지만 하반기에는 조업회복이 기대

된다. 

·섬유무역은 88년에도 확대되어 수입량은 137만톤으로서 6% 증가하였으며, 

수출량도 77만톤으로서 5% 증가하였다. 섬유무역적자는 더욱 확대되어 78억



달러가 되었다. 

·88년의 면사 수입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며, 공급국인 터키, 브라질, 이

집트, 인도, 파키스탄 등이 면사가격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방적업의 경기현황은 88년 상반기부터 89년 3월까지 저미한 다음 89년 중

간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다. 88년에 평균이상의 수준이었던 실의 재고가 89

년 2/4분기부터 감소하고 있어, 연간 생산량은 88년 수준이 될 것 같다. 수요

는 89년 3월 이후 회복하고 있으나 실 가격은 여전히 코스트를 하회하고 있

다(특히 면사). 

·직포는 패션이 면지향으로 회귀하였으므로 89년 후반부터의 전망은 매우 

밝았다. 그러나 Bed linen 등 특정부문에서는 수입이 계속급증하고 있기 때문

에 장기적인 전망은 어둡다. 

 

<표 2-1> 방문국의 면타입 방직업의 설비추이 

 



 

<표 2-2> 방문국의 면타입 방직업의 생산추이 

 

 



(2) 벨지움 

·88년에는 두 직포공장이 조업을 정지하였으나, 고용 및 설비에의 영향은 

적으며, 조업의 재편성과 근대화 노력은 계속되었다. 

·투자는 80년대 초의 2~3배에 달하였다. 방적에서는 Ring 정방기 1만추가 

스크랩되어 235,000추로 되었으며, OE방기가 5.4% 증가함으로서 36,480드럼으

로 되어, 생산능력으로서의 OE의 비중은 70%에서 75%로 증가하였다. 직포

에서는 셔틀직기가 더욱 감소하여, 셔틀리스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면직포는 데님분야에서 87년 가을부터 터키나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급

증하고 있으며, 또한 Bed linen에서는 터키나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이 

있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유행에서는 레이온분야가 활황이었

다. 

·방적부문에서는 저임금국으로 부터의 방직, 의류의 수입증가와 역내에서

의 대폭 투자에 의한 설비과잉에 의하여 생산이 64,417톤으로서 9% 감소하

였다. SF사는 증가하였으나, 특히 면사는 17% 감소하여 33,666톤 생산되었다. 

면포도 저조하였으나 합섬직물의 증산으로 보완되었다. 

·섬유무역에서는 면사는 수출입 모두 15% 감소하여 각각 27,160톤과 

51,549톤이었으며, SF사는 수출입 모두 25% 증가하였으며, 직물에서도 같은 

경향이 보였다. 

·방적사에서는 국제 면사시장의 불황으로 생산·수출비율이 27%에서 25%로 

떨어졌다. 반면에 직물에서는 제조업체의 수출노력으로 69%이던 것이 71%로 

상승하였다. 

·89년 초부터 면지향의 복활로 면부문의 생산은 정상화 되어가고 있어, 면

직포 생산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방적부문에서도 수주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면화가격으로서 89년 중기에는 연초보다도 5할 상승(자국통화기준)

되어 방적수익을 압박하고 있다. 

 

(3) 포르투갈 

·방직·의류산업의 중요도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의 

약 50%는 수출되고 있다. 88년의 방직·의류 생산량은 3~4% 증가에 머물렀던 

것 같다. 88년 초의 수출은 겨울의 기온이 따뜻하여 상당히 불황이었으나 그 

후 회복하였다. 

·88년의 방직·의류수출(전섬유)은 양으로 5.6% 증가한 282,700톤, 금액으로

는 11.3% 증가한 121억 8,000만 달러이었으며 주요품목은 니트웨어(45%)와 

직물의류(33%)였다. 

·문제는 해외수요의 납기의 단축화와 소로트화이며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

다.  

·생산은 91년까지는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나 고부가가치화는 추진될 

것이다. 

 

(4) 이태리 

·88년의 시장은 저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방적 생산량은 전년수준으로

서 약 26만톤이었다. 이것은 투자에 따른 생산능력의 향상에 의한 것으로서 

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설비 근대화는 이태리 방적의 EC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생산의 하락은 전체의 8할을 점하는 면사에서 가장 심하여, SF사 및 SF 

합섬 혼방사는 대폭으로 증가하였다. Ring사는 카드사가 대폭 감소하였고, 코

머사는 약간 증가하였으며, OE사는 전년 수준이었다. 



·면직포의 생산감퇴는 방적 이상이었다. 

·무역면에서는 국내수요의 저미로 면사, 면직물 모두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증가하였다. 면사수입(122,160톤)은 93%가 47’s 이하이며 47’s 이상은 

급증하고 있다. 최대의 공급국은 터키이며, 다음은 그리스, 서독이고 태국이 

인도를 추월하여 4위이다. 

·또한 면제직물의류, 니트웨어, 가정용 리닌의 수입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면사 및 면타입 직물이 증가하여 각각 4만톤과 10.6만톤이 되

었다. 특히 70’s 이상의 극세 번수사의 수출은 60%의 격증을 보였으며 실 수

출의 75%는 EC향이었다. 

 


